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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TV·똑똑한 TV…TV프로그램 <13일·월>

방탄소년단·블랙핑크, 그들은 어떻게 ‘케이팝 대표주자’가 됐나?

“아이러브한복”…배꼽티저고리·검정곤룡포에쏠린세계팬들

‘배꼽티 저고리 입은 블랙핑크’와 ‘검
정 곤룡포 입은 방탄소년단 슈가’.

전 세계 팬들이 한복에 열광하고 있다.
케이팝을 선봉에서 이끌고 있는 두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최근 잇따라
뮤직비디오에서 한복을 선택해 ‘K패션’
의 새로운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다. 인터
넷 검색 추이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
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hanbok(한복)’이
란 키워드가 최근 1년간 가장 큰 증가세
를 나타낸 것도 이를 말해준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히트곡 ‘아이돌’
의 뮤직비디오에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입고 시선을 끌었다. 이
후 멤버 슈가가 또 한 차례 한복을 선택
하면서 ‘열풍’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슈가는 5월22일 ‘어거스트 디’ 이름으로
공개한 ‘대취타’ 뮤직비디오에서 검정 곤
룡포를 입고 대취타 가락에 맞춰 리듬을
탔다. 조선시대 폭군을 연상시키는 표정
과 몸짓이 의상과 절묘하게 어울려 강한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블랙핑크는한복열풍에정점을찍고있
다. 컴백 무대인 미국 NBC ‘더 투나잇 쇼
스타링지미팰런’에서 신곡 ‘하우유 라이
크 댓’을 처음 공개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
라게 했다. 전통 문양이 새겨진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고 등장해 꾸준히 화제를 모
으고 있다. 남성 한복 저고리와 두루마기
를 변형해 만든 스타일에 전 세계 팬들은
“너무 예쁘다” “아이 러브 한복” “어디서
살 수 있냐”는 등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
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I ♡ hanbok” 케이팝 스타들의 세계적인 인기를 타고 우리 전통 의상 한복이 ‘글로벌 명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의 슈가(왼쪽부
터)가 최근 자신들의 뮤직비디오에서 한복을 선택해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빅히트엔터테인먼트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
해 음악산업 수출액이 6억3965만 달러(약
8042억원)로, 전년대비 13.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
크 등 케이팝 그룹이 북미시장에서 활약한
데 힘입은 성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두 그
룹이 케이팝 지형도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그만큼 큰 셈이다.

방탄소년단과블랙핑크는이제케이팝의
‘양대산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장
해전세계시장을공략하고있다.이들을가
리키는다양한 지표가 이를 말해준다.

뀫방탄소년단…SNS 그리고 팬덤
유튜브, 트위터 등 SNS상 팬덤의 지표

를 집계하는 케이팝 레이더에 따르면 방탄
소년단은 11일 현재 유튜브(2위), 트위터·
페이스북(각 1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트위터의 경우 전체 구독자수
2707만여명, 페이스북은 1175만3000여명
이다. 유튜브 채널로는 3250만명의 구독
자를 보유하고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
적 인기가 SNS를 기반으로 다져졌음을 확
인시켜준다. 팬들도 SNS를 활용해 방탄소
년단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방탄소년단이
빚어낸 세계적 문화현상에 관해 토론한 ‘B
TS 인사이트 포럼’에서 이지행 중앙대 강
사는 “팬들은 트위터 등 SNS와 라디오 등
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방탄소년단을
홍보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힘을 바탕으로 방탄소년단은 미
국 빌보드 앨범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
에서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LOVE YOURSELF 轉 Tear)’ 이후 올해
2월 ‘맵 오브 더 솔:7(MAP OF THE SOU
L:7)’까지 모두 네 차례나 1위에 올랐다.

뀫블랙핑크…유튜브·뮤비의 힘
블랙핑크는 트위터(78위) 96만4000여

명, 페이스북(8위) 7175년600여명의 구독
자를 지녔다. 아직 방탄소년단의 SNS 위

력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대신 유튜
브 채널에서 방탄소년단을 뛰어넘었다.
4130만명의 구독자로 당당히 1위에 올랐
다. 미국 빌보드에 따르면 저스틴 비버, 마
시멜로, 에드 시런, 에미넴, 아리아나 그란
데를 잇는 성과다.

무엇보다 블랙핑크의 힘은 유튜브 뮤직
비디오 조회수로 확인할 수 있다. 케이팝
레이더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내놓은 신곡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는 13일 오후 현재 누적 2억
7197만여 조회수를 기록하며 케이팝 아티
스트 가운데 1위다. 이들은 또 6월28일부
터 이달 4일까지 주간 순위에 1위 ‘하우 유
라이크 댓’을 포함, ‘킬 디스 러브(Kill Thi
s Love)’(3위), ‘뚜두뚜두’(4위), ‘붐바야’
(9위) 등 모두 네 곡을 올려놓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유
튜브 조회수를 집계해 “10.1%만이 한국에
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블랙핑크의 뮤직
비디오가 지닌 세계적 위력을 방증 하는
셈이다. 이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성과
스타일로 무장해 선보인 ‘하우 유 라이크
댓’의 빌보드 싱글 메인 차트 ‘핫 100’ 33위
라는, 케이팝 걸그룹 최고 성적으로 이어
졌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방탄, SNS+팬덤의힘…블핑,뮤비로세계점령
유튜브 2위, 트위터·페이스북 1위
방탄소년단, SNS 팬덤 제왕 증명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 단연 1위
뮤비 조회수 케이팝 아티스트 톱

위클리 핫이슈

그룹 엑소의 멤버 세훈과 찬열의 유닛 ‘세훈&찬열’이
13일 첫 무대에 선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첫 정
규앨범 ‘10억뷰’와 동명의 타이틀곡을 공개한다. 또 이
에 앞서 오후 5시 컴백 기념 네이버 V 라이브로 팬들과
만난다.

세훈&찬열은 이번 무대에서 앨범에 관한 다양한 이
야기를 들려준다. 또 자신들은 물론 그룹 엑소의 동료
멤버 근황 등도 전한다. 실시간 Q&A를 통해 팬들과 직
접적인 소통에도 나선다.

이들의 노래 ‘10억뷰’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을 동영상 조회수에 빗댄 노래다. 디스코 및
힙합 리듬이 어우러지는 곡으로,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
리듬파워의 보이비가 함께 쓴 노랫말을 얹었다.

세훈&찬열은 이번 새 음반에 각기 솔로곡도 담아냈
다. 찬열은 ‘Nothi＇ (낫띵)’, 세훈은 ‘온 미(On Me)’를
선보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엑소유닛 ‘세훈&찬열’오늘첫무대
꺋10억뷰’ 공개…네이버 V 라이브도

엑소 찬열과 세훈


